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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운영 중인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혜한 기업에 대

한 기술지원 투입과 성과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2015년~2017년 사이에 기술

지원을 수혜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서비스 품

질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절감 효과는 지원건수, 지원연차, 지원서비스 품질 모든 변수로 부터 정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인은 지원건수이며, 지원연차와 지원 서비스품질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경제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여매출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고용창출효과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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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echnical support input and performance of 

companies benefiting from ICT SME technology support operated by ETRI.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we surveyed 181 companies who received technical support between 2015 and 201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through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quality was directly influenced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level, and the cost reduction effect was influenced by the 

amount of support, the year of support, and the service quality. Also, input factors affecting 

contribution sales are the amount of support, and the support year and quality of support 

services are not effective.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technolog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on job creation,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job creation increases as the 

contribution sales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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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힘

입어 ICT 산업의 비중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변화와 기술 

확산 속도의 증가는 기술수명주기를 짧게 만들고 초경

쟁 시대로의 이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수출액(5,268억 달러) 중 ICT 산업의 비중은 

32.8%(1,729억 달러)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ICT 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는 전 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액 903억 달러 중 815억 달러를 차지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이러한 ICT 기반 사회경제 변화는 최근 집중 조명 되

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그 방향을 나란히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IoT, 빅데이터, AI 등 ICT 기술을 기

반으로 사회와 산업의 변혁을 촉발한다. 특히, ICT 기

술 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ICT와 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때

문에[2], 조직구조가 유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급변

하는 시장에서의 ICT 산업 성장을 견인하여야 한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전체 중소기업 367만 개 가운데 약 10%에 달

하는 기업이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3]. 이러한 독일 중

소기업 강세의 기저에는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국공립연구소의 중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안정적으로 자리하여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차

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있

는 반면, 중소기업은 경영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의 의지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에 어

려움을 겪고 있고[4], 기술적인 관점에서, 연구 인력 및 

연구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의 국가 

차원에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ICT 인프라를 활용한 

ICT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 및 제품․서비스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6].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기업의 R&D 투자, 정

부의 R&D 자금지원, 조직역량 등의 요인과 기업의 성

과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7],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하

여 투입된 요소와 실제로 중소기업의 성과 간 유의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5][8].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의 성과

에 대한 분석과 통찰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투입과 중소기업의 성과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연(연)이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투

입한 요소와 실제 중소기업의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을 위하여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투입요소와 성과요

소간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

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ICT 중소기업 성장요인

ICT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으로 중소기업에

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생존

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혁신역량이다[9]. 

이러한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통

찰과 끊임없는 분석,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기

술 및 신제품 개발 역량은 혁신역량을 위한 필수 조건

이다[10].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인 중 대표적인 

요인은 기술이다. 과거부터 신기술의 등장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아왔고, 이러한 기

술진보의 흐름에 따라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

술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

다[11].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는 기업의 기술성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성과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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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상오 등(2014)

은 기술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장성장성, 기술우수성, 

사업수익성과 기업의 경영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혁신역량이 기술성과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밝혀냈

다[13]. 이러한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은 파트너쉽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관련하여 

Greis 등(1995)은 혁신과 파트너쉽 사이의 관계를 연구

하였고[14], 같은 흐름에서 Pisano 등(1998)은 R&D와 

파트너쉽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연구하였다[15].

ICT 산업은 위와 같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

어나는 분야로 우리나라 전체 GDP내 비중이 2%(1995

년)에서 12%(2011년)를 차지할 만큼 지속적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며[16], ICT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6].

그러나 ICT 산업의 중소기업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

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17].이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

업의 구조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국

내 ICT 중소기업은 인적, 물적, 기술, 인프라 자원 등을 

수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2][4].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으로는 연구 기자재, 정보, 경험 

등의 부족이 자금 부족요인보다 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18].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적 애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및 산

‧연 공동연구실 등 장기적인 관점의 중소기업 기술지

원 프로그램을 계획‧운영을 통한 연구인프라 환경 개

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9]. 

2.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성장

정부 및 출연(연)에서는 ICT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그 

중 출연(연)에서는 자체 보유한 기술인력 및 연구인프

라를 활용하여 기술자문, 시험 및 장비지원,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20][17].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 수단의 일환으

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

책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

해서는 정책의 명확성, 자원의 충분성, 집행조직의 의사

소통, 유능한 인적자원 등이 필요하고[21-23], 다수의 

연구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성장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

펴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사

이의 인과관계 연구[25], R&D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혁

신 사이의 인과관계 연구[26], R&D 기술정보제공과 중

소기업 성과 사이의 관계 분석[3], 중소기업 R&D 지원 

출연금과 융자간 성과 비교 연구[27], R&D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R&D 확대[28]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기업성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를 조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투

입된 기술지원 총량, 기술지원 기간, 서비스 품질과 같

은 투입요소와 기술수준 향상도, 기여 매출액, 비용 절

감액, 고용 인원 등 기술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성

과요인 사이의 인과관계와 변수 간 경로에 대한 분석적 

시도를 통해 기존 연구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2015~2017년에 ETRI 중소

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유형별로 성과에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Cretop을 활용

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및 AMOS 22.0 을 이용하

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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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표 1]은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에 대

한 조작적 정의와 변수의 측정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 선행연구

기술지원 
건수

연간 총 
기술지원 
제공횟수

연간 총 기술지원 + 
장비지원 + 시험지원 + 
정보제공 건수의 합계

전승표 외(2016)
Nakamura et al

(1980)

기술지원 
연차

기술지원 수혜 
연차

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조사시점의 지원연차

서비스 
품질

기술지원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 
만족도

리커트척도 1~5점
(전문성, 대응성, 신뢰성, 

혁신성, 충분성)

기술수준 
향상

기술지원으로 
인한 기술수준 
향상 정도

기술지원후 기술수준 - 
기술지원전 기술수준

이형주 외(2017)
김상오 외(2014)

기여 
매출액

기술지원으로 
발생한 매출액

지원 관련 제품들의 
∑(매출액 * 기여도) 이후성(2015)

전승표 외(2016)
박문수 외(2012)
이병헌 외(2014)
이현식 외(2017)
Scott(2000)

비용 절감
기술지원으로 

절감된 
비용총액

기술지원 전 추정비용 - 
기술지원 후 지출비용

고용 창출
매출증대로 

인한 고용창출 
발생

기술지원의 영향으로 
고용한 신규고용 인원 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IV. 연구결과

1. 빈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는 아래 [표 2]와 같다. 지원연차는 1년차 기업 68개 

(37.6%), 2년차 기업 99개(54.7%), 3년차 기업 14개

(7.7%)로 분포되어있다. 지원건수는 5건 이하가 67개

(37%), 6~10건이 61개(33.7), 11건 이상이 53개(29.3%)

로 통계분석에 적합한 수준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구분
빈도
(개)

비율
(%)

구분
빈도
(개)

비율
(%)

지원
연차

1년차 68 37.6
지원
건수

5건 이하 67 37.0

2년차 99 54.7 6건~10건 61 33.7

3년차 14 7.7 11건 이상 53 29.3

합계 181 100 합계 181 100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경로분석의 개념 및 기본 가정

경로분석은 기본적으로 일련의 변수들 사이의 선형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분석기법이다. 회귀분석에

서 단일 그룹으로 분석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설정되고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변수들 간

의 인과 논리를 설명하는 방법이다[29][30].

경로분석은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변수들간의 

타당한 원인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를 설정한 후 설정된 

연구모형에 따라 회귀분석을 여러번 시행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이와 같은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

과적 기본가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인과적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30].

첫째 변수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공변량이 존재해야만 한

다. 다시말해, 특정 변수에 체계적인 변화나 차이가 발

생하면 이와 관련한 다른 변수에도 체계적인 변화나 차

이가 동시에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과관계가 시간 흐름에 따른 순서가 기본적으

로 가정되어야 한다. 독립변수의 변화 또는 영향이 미

치는 시간적인 순서가가 종속변수보다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과학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들은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 인과적 흐름의 순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이러한 기본적인 가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과관계가 비의사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투입과 성과간의 영향요인 분석 463

는 변수들간의 공변량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폐쇄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폐쇄성의 가정이라

고도 할 수 있다[29]. 두 변수가 의사관계에 있을 때 두 

변수 간 공변량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

적으로 폐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로분석의 가정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경로

분석의 모형은 [표 3]와 같이 변수들 간의 공변량이 존

재하며, 일반적인 기업지원의 성과도출과 관련한 인과

적 흐름의 순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수 간 상호 비

의사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경로분석의 기본가정을 충

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
건수

지원
연차

기술
향상

비용
절감

기여
매출

서비스
품질

고용
창출

지원건수 -

지원연차 0.79 -

기술향상 -3.62 -0.16 -

비용절감 428.05 29.88 -91.27 -

기여매출 1397.99 -34.66 428.23 5055.16 -

서비스품질 0.74 -0.08 2.53 33.88 49.02 -

고용창출 3.73 0.54 2.61 68.35 600.15 -0.16 -

표 3. 변수간 공변량(covariance) 분석 결과 

3. 측정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

해 [표 4]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원
건수

지원
연차

기술
향상

비용
절감

기여
매출

서비스
품질

고용
창출

지원건수 1.00

지원연차 .170 1.00

기술향상 .027 .015 1.00

비용절감 .199 .177 -.019 1.00

기여매출 .238 -.075 .032 .024 1.00

서비스품질 .116 -.154 .173 .145 .077 1.00

고용창출 .123 .226 .038 .062 .199 .047 1.00

평균 8.87 1.70 24.45 116.15 163.48 6.25 1.75

표준편차 7.70 .61 17.56 280.71 765.60 .84 3.95

표 4.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 결과 

상관관계 결과인 r값이 0.9이상으로 나타나면 다중공

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31],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

수가 모두 0.9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원연차와 기여매출액, 기술수

준향상과 비용절감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

으로 분석되었다.

4. 경로모형의 검증

경로모형의 적합성은 연구모형과 실제의 공분산자료 

간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경로모형이 

기본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로서 절

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eure),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Measure) 그리고 간명부합지수

(Parsimonious Fit Measure)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설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

해 χ2(CMIN), GFI, AGFI, RMSEA, CFI의 적합도 지

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우선 

χ2값은 11.396으로 도출되고 유의확률 값이 0.04로 도

출되어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

지만 χ2값은 통계량의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하여 해당 결과로 모델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도

록 권장하고 있어[32], 다른 적합도 지수 결과를 종합적

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인 GFI, AGF, RMSEA 등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CFI의 경우도 기준치에 조

금 못 미치는 정도로 충분히 반영 가능한 수치로 판단

되어 해당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Goodness χ2(CMIN) d.f. p GFI AGFI RMSEA CFI

Estimates 11.396 5 .04 .983 .903 .084 .865

Reference - - >.05 .900 .900 .100 .900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5. 연구모형의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기업의 1차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지원의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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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 성과 요인은 어

떠한 것인지 경로분석을 통해 탐색하였으며, 해당 결과

는 아래 [표 6][그림 2]과 같다.

Hypothesis Path β C.R.
p-
value

result

지원건수 → 기술향상 -.052 -0.69 .49 기각

지원연차 → 기술향상 .022 0.29 .77 기각

서비스품질 → 기술향상 .183** 2.43 .02 채택

지원건수 → 비용절감 .149** 2.04 .04 채택

지원연차 → 비용절감 .176** 2.39 .02 채택

서비스품질 → 비용절감 .162** 2.18 .03 채택

지원건수 → 기여매출 .256*** 3.44 .00 채택

지원연차 → 기여매출 -.112 -1.49 .14 기각

서비스품질 → 기여매출 .032 0.43 .67 기각

기술향상 → 고용창출 0.033 0.45 0.66 기각

비용절감 → 고용창출 0.058 0.79 0.43 기각

기여매출 → 고용창출 0.197*** 2.70 0.01 채택

* p<0.10, ** p<0.05, *** p<0.01

표 6.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성과발생 경로분석 결과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기술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

원서비스 품질(고객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지원에 대한 단순한 정량적인 횟수보다 지원하였

을 때 얼마만큼 주요한 기술지원을 하였는지가 기술수

준 향상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용절감 효과는 지원건수, 지원연차, 지원 서비

스품질 모든 변수로 부터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비

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비용절감은 가장 기본적인 성과로서 지원건수가 많을

수록, 지원연차가 오래될수록, 주요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록 비용절감 효과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절대적으로 빈도가 높을수록, 또 지원기간이 오래

될수록 절약되는 비용이 누적되기에 도출된 결과로 보

여 지며, 주요한 기술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술수준이 향

상되고 이를 통해 비용도 절감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성과변수인 기여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투

입요인은 지원건수이며, 지원연차와 지원 서비스품질

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매출액은 사실 

기술지원의 수준과 별개로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이나 

국제적인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에 지

원연차나 지원 서비스품질이 유효하지 않게 나온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원건수가 높을수록 기여매

출액에 유효하게 나온 이유를 분석하면, 지원횟수가 많

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출

액이 상승하는데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경제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술수준 향상이나 비용절감효과

를 통해 고용창출이 일어나지는 않고, 기여매출액이 많

이 발생할수록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고

용창출효과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인보단 마케팅 활동 측면의 지

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총량과 

지원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

라서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 가

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투입과 성과간의 영향요인 분석 465

원하는 것이 더욱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비

용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인프라 및 자금력에 한계를 가지는 중

소기업에게 R&D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수

혜기업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술지원 성과요인 중 고용창출 효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여매출액인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보다는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효

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기술

마케팅 또는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신규 중소기업 지

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단위의 거시적 성과분석을 수행하

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과가 정책의 결과로 이어지

는 관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단위의 미시적 성

과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더욱 구체

적인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학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술지원 투입요소에 대한 학술

적 정의가 부족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술지

원 투입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행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실증데이터 위주의 탐색적 변수

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였으나, 이론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뒷받침과 실증적 분석이 균형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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